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4.(화) 11:00, 

(지면) 2023. 4. 5.(수) 조간
배포 2023. 4. 4.(화) 06:00

아시아지역 국제해운 탈탄소전략 토론회 개최
- 장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함량이 적은 저‧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필수

- 천연가스, 바이오자원 등이 풍부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5일(수)부터 4월 6일(목)까지 1박 2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아시아지역 국제해운 탈탄소전략 고위급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까지 50%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상향하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목표 

상향이 확정되면, 모든 국가는 이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위해 정책

개발, 인프라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비하여 관련 국가와의 협력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장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화석연료보다 탄소 

함량이 적은 저·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저‧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바이오 자원 등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이 주재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탈

탄소화 규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토론회에 앞서, 우리나라와 국제해사

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IMO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및 탈탄소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친환경선박·설비 

개발 현장 견학은 기술적·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운 탄소중립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 내에서 국제해운 탈탄소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임병준 (044-200-5834)

     



참고 1  행사 개요

□ 개최 배경

ㅇ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IMO 등 국제사회 논의가 가속화

됨에 따라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ㅇ 아시아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기술 설명 및 

IMO 탈탄소전략 논의 주도를 통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기여

    * 우리부 관련국 초청 등 행사 주최, 해양교통안전공단이 행사 시행 및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급,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행사 지원(후원)

□ 심포지움 개요

ㅇ (일자/장소) 2023. 4.5(수) ～ 4.6(목)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ㅇ (참석대상)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ㅇ (주요내용) ①韓 ODA 사업 및 탈탄소 R&D 소개, ②친환경선박 

개발기술 현황, ③국제해운 탈탄소전략 논의

일자 시간 주요 구성

4.5.(수)

10:50~11:20 • (개회식) 심포지움 개회(해사안전국장)

11:20~12:20 • 韓-IMO ODA 및 탈탄소 R&D

12:20~14:00 • 오찬(국장 주재)

14:00~15:30 • 친환경선박 개발현황

16:00～17:30 •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 논의(차관 주재)

18:30~20:00 • (공식만찬) 차관, 심포지움 참석 귀빈

4.6.(목) 10:00～16:30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현장 방문(거제, 대우조선해양)



참고 2  행사 포스터 


